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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화와 실크로드: 
『내 이름은 빨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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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크 족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아나톨리아에 정착할 때까지 이들이 접한 다양한 민족의 미

적 요소들을 결합시켜 튀르크 민족 특유의 미술 영역을 확보했고, 이슬람 미술사에서 세계성

을 지닌 세밀화를 창조했다. 이슬람 미술사에서 세밀화는 독립적인 예술 양식이라기보다는 

텍스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요소로 사용되었다. 세밀화는 화집으로 모아지기도 했는

데, 물감, 금박, 은박 기술을 사용하여 그렸으며, 빛, 그림자 그리고 부피감을 반영하지 않는 

작은 크기의 그림이다. 

200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오르한 파묵의 대표작 『내 이름은 빨강』은 16세기 후반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을 배경으로, 베네치아 화풍의 유입으로 인한 궁정화원 소속 세밀화가들

의 갈등과 고뇌가 주요 소재로 다뤄지고 있다. 소설에서는 실크로드를 통한 세밀화의 오스만 

제국 유입 과정, 세밀화의 역사, 세밀화 제작 과정, 유명한 세밀화가, 세밀화 작품들, 세밀화 기

법, 화풍 등 세밀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묘사되고 있다. 오르한 파묵은 이 작품을 통해 16

세기 세밀화를 현대적 소설 기법으로 완벽하게 복원해 내는데 성공했다는 찬사를 받게 된다.

강사: 이난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터키 국립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터키

문학으로 석사학위, 터키 국립 앙카라대학에서 터키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

다. 앙카라 대학 한국어문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실크로드 중앙아시아연구원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하고 있다. 소설 『내 이름은 빨강』, 『순수 박물관』 등 50권이 넘는 터키 문학작

품을 한국어로 번역했으며, 이문열의 『시인』, 김영하의 『나는 나를 파괴할 권

리가 있다』, 천상병의 『귀천』 등 6편의 한국문학 작품을 터키어로 번역했다. 

저서로 『터키 문학의 이해』, 『오르한 파묵, 변방에서 중심으로』 등이 있으며 터

키문학과 문화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있다.


